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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■ 신 간

지난 천 년간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

꿔놓은 최고의 발명으로 꼽힌 것이 무엇일

까?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다. 그런데 

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금속활

자가 우리의‘직지’로부터 비롯된 것이라

면? 신작을 낼 때마다 독자들의 폭발적 사랑

을 받아온 김진명 작가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

출발한 장편소설 <직지>(전2권)로 돌아왔

다. <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>부터 <미중

전쟁>에 이르기까지,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

독보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그는 밀리언

셀러 작가답게 신작에서도 탁월한 이야기꾼

으로서의 솜씨를 발휘하며 묵직한 메시지를 

던진다. (인터넷교보문고의 책소개 중에서)

■ 김진명 지음 | 샘앤파커스 펴냄 | 전 2권

직지

영화 / 신간

■ 영 화

● 감독: 하원준

● 출연: 정두홍 (강기만 역), 류덕환 (남국현 역)

               서은아 (최설란 역), 정의갑 (정태화 역)

               김해인 (한송화 역), 최제헌 (차종도 역)

               윤승훈 (오길주 역), 이해영 (박경환 역)

               권형준 (문귀수 역), 손영순 (흑노파 역)

● 러닝타임: 90분                      ● 등급: NR18

● 개봉일: 2019년 7월 11일       ● 장르: 액션, 범죄

 [줄거리]

한 놈은 잡고, 한 놈은 찍는다!

머리에 칼날이 박힌 채 살아가는 난폭한 전직형사와 특종킬러 

VJ의 지독한 동행취재!

특종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 집념의 프리랜서 VJ ‘국현’(류덕환)은 

자극적인 취재거리를 찾던 중 머리에 칼날이 박힌 채 살아가는 전

직형사 ‘기만’(정두홍)의 이야기가 대박 아이템임을 직감한다.

폐인 같은 삶을 살고 있던 ‘기만’은 ‘국현’의 집요한 설득 끝에 동료

형사를 죽이고 자신에게 칼날을 박아놓은 마약조직보스 ‘정태화’

에 대한 복수를 기록한다는 조건하에 동행취재를 허락한다.
 

악인들을 향한 통쾌한 복수, 거침없는 리얼 액션이 폭발한다!

FIST & FURIOUS 
(난폭한 기록)


